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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30일 게재된 KBS의 ‘“우리 모두의 이야기“…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?’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 해당 보도가 쿠팡에 대
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.

“출처: KBS News(2020.10.30)”

쿠팡은 숨진 쿠팡맨을 애도하는 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한 일이 없습니다.
해당 기사는 마치 당사가 직원의 사망을 애도한 직원을 고소하는 비정한 회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쿠팡은 직원이
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.

쿠팡은 지난 4월 초 “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” 유언비어를 퍼뜨린 신원불상자를 고소했습니다.
지난 4월 초는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기였습니다. 특히 대구
시민들은 사실상 도시의 경제가 멈춰 집에서 이커머스를 이용해 생필품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. 이런 시기에 트위터에 대구 지역
의 쿠팡맨이 확진됐다는 유언비어가 올라왔습니다.

이는 당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,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던 대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당시 쿠팡 사업
장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은 유언비어의 확산을 중단시키고자 빠르게 신원불상의 트위터 사용자
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.

수사 대상인 피고소인은 수사에 영향을 주고자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
현재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. 해당 기사에 등장한 피고소인 최모 씨는 본인의 범죄
사실을 왜곡한 뒤 오보로 이어지도록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심지어 쿠팡은 신원불상의 피고소인이 쿠팡의
직원이라는 사실도 사법기관이 수사 중 당사에 재직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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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은 주5일, 분류전담직원 채용 등 택배기사들의 숙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해당 기사는 심지어 쿠팡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배사업자 승인 신청도 왜곡하고 있습니다.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
이 택배업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주5일, 주52시간 근무, 분류전담직원 채용, 연차 15일, 가족까지 커버하는 상해보험 등 쿠
팡의 배송직원 쿠팡친구들이 누리는 혜택이 신규 택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. 하지만 해당 기사는 쿠팡
이 배송인력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며, “택배업계 대책 이어지는데…쿠팡은 역행?”이란 식으로 신규 택배사 시도를 부정적으로 묘사
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쿠팡은 모범적인 택배사를 설립해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회사가 될 계획입니다.

앞으로도 쿠팡은 쿠팡을 아껴주시는 고객들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
대응해 나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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